
<2010년 12월 9일 목요일 새벽 잠언> 

1. 인생 일생을 하루같이 보는 것은 너무 축소시켜 보기에 이해가 잘 안 

된다. 주님의 말씀대로 1년을 하루같이 보고 살아야 한다.

2. 인생 1년은 긴 하루와 같다. 그렇게 80~90년 살면 끝난다. 그동안 

몇 십 년을 산 자들에게는 이제 정말 짧은 인생의 기간만 남겨 두고 

있다. 늙어서 사는 시간은 칠 것도 없다.

3. 앞으로 50년만 더 가면 지구 60억의 인 구름 중 30억은 죽는다. 하

나님은 지구 세상에 태어난 자들이 100년 안에 늙어 죽게 창조해 놓

으셨다. 마치 가을이 지나고 점점 겨울이 오면 대지의 그 많고 많은 

식물들이 없어지듯 인생을 창조하셨다.

4.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가까운 거리를 가든지, 먼 거리를 가든지 

버스에 꽉 찬 사람들이 30~60분 만에 어느새 다 내린다. 

   이와 같이 인생도 가다 보면 어느새 늙어 죽는다. 그런데 인생이 죽어

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.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을 모

르고, 영혼의 구원을 모르고 살다가 사망으로 간다. 하나님께서 메시

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

그렇게 전해 줘도 관심 두지 않고 살았으니 어찌 하랴. 

   죽음을 예비하고 자기 영혼을 단장하며 예비한 자는 육신이 죽은 후에 

영의 몸으로 제 갈 길 가기 바쁘다.


